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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지눌의 사상과 수행

그리고 사회적 실천은

당대는 물론 근∙현대까

지 한국불교의 법맥을

지켜올 수 있었던 근간

이었다.”

보조국사 지눌(1158~

1210)은삼문체계를통한

선수행을 완성함으로써

‘한국의선(禪)’을대표하

는 선지식으로 평가되고

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지눌 사상(지눌

선)의 계승 양상과 사회∙역사적 영향,

저술에대해서는구체적인연구가이루

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.

보조사상연구원(원장 법산)은 9월

16일 동국대 다향관에서‘보조사상이

근현대 불교에 미친 영향’을 주제로

학술발표회를개최했다. 

이날 발표회에서 진각종 교육원 김

경집 연구교수(사진)는 논문‘근∙현

대 불교와 보조의 영향’을 통해 근∙

현대 결사운동과 그 속에 나타난 보조

의 사상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

했다.

김 교수는 논문에서 보조의 사상은

△한국불교 선종의 근간(경허∙한

암∙구산 등)을 이루는 초석 마련 △

근∙현대 결사운동의 사상적 기반 등

근∙현대 실천불교 형성과 한국불교

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

고평가했다.

김 교수는“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

는 효봉과 구산 선사는 인간 본성을 추

구하는‘진성(眞性: 인간의 본래 마음

자리)’의 탐구에 있어서 지눌과 사상적

견해를같이하고있다”고설명했다.

이는 곧 보조의 <선문촬요> 중‘진

성은 인간의 가장 깨끗한 마음자리이

므로 진성을 깨달으면

그 자리가 불국토지만

진성에 미혹하면 보고

듣고 아는 것에 물들어

번뇌망상이 스스로 생

겨나 삼계 윤회를 벗어

날 수 없다’는 것과 구

산의 <구산선문> 중‘자

기의 참다운 성품인 진

성을 깨달으면 누구나

불보살이 되고 피안의

세계에 머무르지만 진성을 잃게 되면

그가 바로 중생이요 그곳이 바로 사바

세계니라’의 내용에서 합일점을 도출

한 것이다.

김 교수는 <석사자>와 <구산선풍>

의 내용 중‘깨달음은 찰나요, 수행함

은 만겁에 있는 것이니, 수도자는 정과

혜를 닦음을 한시도 게으리 말지니라’

를 통해 구산은 지눌의 돈오점수와 정

혜쌍수의 수행관을 계승했다고 주장

했다.

또 지눌의‘정혜결사’가 경허∙한암

선사의 결사운동과 봉암사 결사 등에

사상적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. 이러

한 결사운동은 부처님의 정신을 회복

하고 불교의 혜명을 계승하고 교단의

승풍을 진작시키고 사회∙역사 문제

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던 지눌의 결

사정신과그맥을같이하고있다.

김 교수는 특히“봉암사 결사(1947

년)때는, 순천 송광사에 보존돼 있던

보조국사의 장삼을 모본으로 호사스

런 일본식 가사 장삼을 수수한 한국식

장삼으로 바꾸고‘스스로 일하지 않고

수행을 게을리 하면 먹지도 말라’는

엄격한 청규를 만들어 한국불교의 전

통성을회복시켰다”고말했다.

노병철기자

현대에 녹아있는‘지눌’은?

김경집 교수, 효봉∙구산 스님에 끼친 영향 등 조명

보조사상연구원‘보조사상이 근∙현대불교에…’학술발표회

불교인권철학의 핵심인 불이(不二)사상

은 북한인권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?

북한 인권문제의 현실은 참담하다. 북한의

인권문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겹쳐있

고, 인권문제 인식의 편협성도 개입돼 있

다.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

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남한 사회에서도

북한인권에대한의견차이가분분하다.

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포럼은‘북

한인권법, 인권철학이 있는가’를 주제로

‘2006 불교평화생명포럼’을 9월 20일 서

울만해NGO교육센터에서개최했다.

이날 포럼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

노귀남 박사는 논문‘인간안보의 불교사

상적 해석-북한인권문제의 대안을 찾는

불교인권철학의 정립’을 통해 불이사상과

만해 한용운의 생명∙자유∙평화사상을

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

제시했다.

즉 인권문제를‘나에서부터’로 규정하

고 그 인권을 실천해야할 주체 또한‘나’

로 간주함으로써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을

북한인권문제에 대입해 이 문제를 평화적

으로해결하자는것.

‘일원론’이불교인권철학의효시

노 박사는“만해의 <불교유신론>과 <조

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>에 나타난‘신

은 자유를 주지 않는다. 진정한 자유는 스

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’‘자유는 만물의

생명, 평화는 인생의 행복’이 불교인권철

학의 효시다”며“불교인권철학의 개념은

일원론에있다”고주장했다.

특히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

권에 대한 가치개념이 서양의 이원론에서

불교의 일원론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룬

것이다. 플라톤

의‘이데아론’처

럼 서구 관념론

의 뿌리는 이원

론이다. 서양의

이원론 논리로는

일상에서 일어나

는 현상 그 자체

를 본체(본질)라

고 말하기 어렵

다. 왜냐하면, 현상은 무수히 변하는 것이

고, 그래서 그만큼 무수한 본체가 있다고

해야 하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. 이러한

‘현상’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

자체의 본 모습인‘실상(實相)’을 그 바깥

에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런 모순

을 극복하고자 이원론은 현상을 부정하고

‘이데아’를 제시하고 있다. 그렇게 되면

정작 현상의 문제는 또 다시 배제되어 문

제는 원점으로 되돌아온다. 자-타를 구분

하는 서구의 이원론적 자유주의는 진정한

인권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문제점을 드러

내고있는것도바로이때문이다.

이 문제에 대해 노 박사는“불교인권철

학의 핵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은 본질과

현상(‘본체’와‘주체’)의관계속에현상의

실상이 있다고 보고 이때 현상의 변화는

그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

예속된다”며“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

그 근본 체성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 점이

바로 존재-인식-실천을 동시에 보는 불

이사상”이라고설명했다.

즉 나와 남이 불이(不二)의 존재로 되는

일원론속의새로운만남, 이총체적인그물

망이바로온전한생명존재이며‘포괄적생

명권’이나오는인권의기초가된다는것.

연기법칙입각해‘충돌’풀어야

노 박사는“불이사상을 핵심으로 한 불

교인권철학은 싸울 대상을 세우지 않기 때

문에‘평화주의’를 포괄하며 존재를 인식

과 실천의 문제에서 분리시키지 않는‘포

괄적 생명존재’로 실천적 주체에서 나오

는실천적인권이다”고설명했다.

또“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식 인

권 개념을 강조하다 보면 나와 남의 구분

이필연적으로등장하게되고, 나의자유와

권리를 강조하다 보면 남의 자유와 권리를

침해하기 마련이다”며“서로 다른 자유와

권리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모순을 불교에

서 삶의 현실과 인권을 바라보는‘연기법

칙’으로풀어야하고문제해결점은현실의

당면 과제에서 출발해 인권 당사자를 위함

이어야한다”고말했다. 

노 박사는 북한 주민을 살리고, 북한인

권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천적 인권에 대

해 △사심(邪心)이 없을 것 △증오심을 버

릴 것 △통일운동의 일상화 △통일운동의

대중화 △평화주의 등‘통일실천운동 5

계’를제시하며‘나로부터출발’하는인권

운동을제시했다.

“불이사상에 입각한 불교인권철학은 우

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가장 실제적인 접

근”이라는노박사는“‘안과밖’‘나와너’가

하나로규정되는불교인권철학은분단의현

실 속에서 공동체적 불이(不二)의 인권가치

를구현할최고선(最高善)”이라고주장했다.

한때 우리 사회에서는‘인권(자유∙평

등∙박애)’을 정치적 인권탄압에 대한 저

항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

금은 세대별, 성별, 계층별, 각 부문 소수자

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

단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인권을 주장하고

있다는것이그의설명이다. 

“현재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관은 환경

권, 평화권과 같은 집단의 권리로 주장하

는 소위‘제3세대의 인권’으로 확장되고

있으며, 인권 개념에‘인간 안보(자유, 보

건, 식량, 치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 생명

권)’를포함시키는추세에있다”는것.

한편 이날 토론에서 한양대 김광용 교수

는“앞으로 불교인권철학을 펼쳐나갈 실

천주체는 민중과 권력집단도 아닌 바로 본

인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서울대 변희옥 교수도“포괄적 생명권으

로 표현되는 인권은 전시대의‘전투적 민

주주의’와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”고 말

했다.

노병철기자 sasiman@buddhapia.com 

“�二사상, 北 인권문제 푸는 열쇠”

노귀남 박사‘인간안보의 불교사상적 해석’통해 주장

실천불교승가회∙불교포럼, 북한인권법 주제 포럼 개최

실천불교승가회∙불교포럼은 9월 20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‘북한인권법, 인권철학이 있는가’

를 주제로‘2006 불교평화생명포럼’을 개최했다. 사진왼쪽부터 서울대 변희옥 교수, 한양대 김광

용 교수,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박사, 건국대 성태용 교수,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노귀남 박

사, 불교문화연구원조준호연구교수.

한국정토학회(회장보광)는9월29일

대전 자광사에서 제9회 한국정토학회

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. ‘대승불교의

믿음의 문제(信觀)’라는 주제로 열리는

이번 세미나는 종교에 있어‘믿음’이

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

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 접

근을 시도하고 대승불교의 여러 분야

인 정토와 선에 대한토론의 장이 될 것

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.

이날세미나에서는동국대교수보광

스님의‘대승불교의 신관’동국대 교수

법산 스님의‘신에서의 믿음의 문제’

등을 비롯해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된

다. 토론에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, 금

강대 권탄준 교수 등이 참가할 예정이

다. (02)581-3138

믿음-무엇을 어떻게?

정토학회, 29일 세미나 문화재청(청장 유홍준)은 9월 20일 고성

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(사진)를 국가지정

문화재인천연기념물로지정예고했다.

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는 중생

대 백악기 시대에 형성된 연흔(�痕:물결

자국), 공룡발자국 화석 그리고 퇴적 층리

(層理) 등이 계승사 경내 곳곳에 분포되

어 있다. 이 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연흔이

산출되고 있으며 가장 큰 것은 가로

13.5m 세로 7m에 이르고 보존 상태도 우

수하다.

그 밖에도 이 곳에는 퇴적구조 층리와

용각류∙수각류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

화석등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. 

노병철기자

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천연기념물 지정

※기사넘쳐‘박영준교수의과학기술과불교’
는쉽니다.

노귀남박사

● 규격:5×5cm=50.000원
● 계좌:농협 053-01-227471 

(예금주:현대불교신문사)

∙전화:02) 2004-8213~6 
02)732-1522 (直)

∙전송:02) 737-0696 

∙e-mail : jabi1522@empal.com

토굴이나별장안내

�위치: 경상남도
산청군 신안면

�건물: 목재건물
2동

011-838-6568

사 찰 안 내
�위치: 경북 포항시

서포항 IC 5분거리
�부지: 1천평
산을 등지고 편안한 절터

�법당 15평, 산신각 3평
연못 위에 용왕각 6평

�요사채 75평, 심야보일러 50평
�가액: 집기포함 2억 8천5백

016-536-8774

포 교 당 안 내
�위치: 부산시 진구 가야 2동
�건물: 일반주택(1, 2층)
�총대지 50평, 건평 30평
�주차가능, 지하철 역세권
시장인접,유동인구 많음

�가액:1억 5천만원

054)654-8450
011-880-7659

사 찰 ( 급 ) 안 내
�위치: 경북 경산시 압량면
�대지: 약 310평
�건물:요사채 25평,법당 25평
�특징: 정면에 못이 있어

경관이 수려
�가액: 보증금 2억 8천만원

답사 후 가액 절충 可

053)802-0577
011-9186-0724

포 교 당 안 내
�위치: 제주 시내

대단지아파트부근
대로변 옆

�법당: 20평
�시설완비
�가격 저렴

010-2303-9658

포 교 당 안 내
�위치 : 경기 부천시
�평수 : 60평(2,3층)
�가액: 보증금 2,000만원

월50만원
�시설비 2,000만원

모든 집기 일체
032) 662-1774

사 찰 터 안 내
�위치: 경기도 안성시

서운면 산평리
190-2번지

�대지 666평
�건물: 구가옥 35평
�평당 40만원
011-299-4465

포 교 당 안 내
�위치: 서울중랑구망우2동우림시장앞
�평수: 35평
�부처님, 삼존불, 산신님
�가액: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
�시설비: 답사 후 절충
즉시입주가능,철학관도 가능
02) 433-1106

010-7440-3347

사찰터(급)안내
�위치: 화순에서 20분거리
�건평: 1125평
�조립식 임법당, 차고, 창고
�아미타삼존불, 각단탱화

무료보시
�토목공사 완료
�가액: 1억 4천만원
※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
010-5255-9288

사찰및복지팬션시설안내
�위치: 경주보문단지에서

감포쪽 황룡계곡
�대지 143평, 전답 300평 총 443평
�현재 건물 5동 있음
�산세 아름답고 앞에 맑은물
계곡이 흐르고 있음

054)771-2345
010-7530-8585

사 찰 안 내
�위치: 전남 광주 근교
�500여평 사용 (무상임대)
�건물:법당 1동 20평, 방3개
�특징: 약 70여년 됨
(임야: 4700여평 매입 수용가능하며
실버타운, 납골당 적지라 생각됨)
�가액: 9500만원(절충가능)

011-288-6668


